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서울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높아져!
2007년부터 4곳에 고도처리 시설 도입 … 질소-인 기준 상향조정

서울시가 한강으로 방류되기 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키 

했다.

서울시는 9월15일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.

현재 하루 58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랑, 탄천, 서남,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(3차 처리) 시설

이 도입되면 2차 처리까지 거의 제거되지 않는 질소, 인과 같은 성분을 걸러낼 수 있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랑

(BOD)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서울시 계획에 따르면, 2005년 9월부터 청계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중랑하수처리장(1일 171만톤)에 1일 46

만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2007년까지 우선 도입키로 했다.

또 탄천과 서남, 난지 하수처리장 등 나머지 3곳에는 기존 시설을 개수해 운영해본 뒤 기준치에 맞지 않으

면 2008년 이후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.

고도처리 공정 도입을 위해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총 457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키로 했다.

서울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2001년 10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1월 1

일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.

새 방류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(BOD)이 현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됐고 현재 기준항목에 

없는 대장균이 추가돼 ㎖당 3000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.

이밖에 부유물은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, 질소는 60ppm에서 20ppm으로, 인은 8ppm에서 2ppm 등으로 

각각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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